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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수시 1차에 합격했는데요. 면접일이 평일이라 어쩔 수 

없이 기말고사를 하루 빠져야 할 것 같아요. 이 경우 성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전 중간고사 점수 기준 
환산 성적 부여 

불가피한 사유로 기말고사를 보지 못했다면 학생이 받은 중간고사 점수를 기준으

로 환산 성적(인정점)을 부여해 학기말 성적에 반영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입 면접이

나 실기고사 등 상급학교 진학 시험으로 인한 결석은 공결(인정 결석) 처리해 인정

점의 100%를 부여합니다. 특성화고 학생이 졸업 전에 입사 시험을 보는 경우도 마

찬가지입니다. 

다만 인정 비율이 100%라고 해도, 인정 점수 산출 방식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중간고사 성적을 원점수 그대로 인정하는 경

우도 있지만, 학생이 앞서 응시한 시험 점수에다 결시한 시험의 전체 학생 평균을 

감안한 인정 비율을 곱해 점수로 환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보지 않은 

과목이라면 보통 수행평가 성적을 기준 점수로 활용합니다. 만약 질병이나 경조사

로 인해 수행평가조차 보지 못했다면 학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교과별 기본 점수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경기 시온고 정명혜 교사는 “올해는 대부분의 대학이 주말에 면접을 실시하지만, 

학교에 따라 평일에 진행하는 곳도 있다. 면접이 기말고사와 겹칠 경우 사전에 학

교에 알리고 수험표와 면접 날짜가 적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 결석으로 처리

된다. 하지만 학교마다 성적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담임 선생님에게 정확

한 성적 산출 지침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기말고사·면접이 겹쳤을 때 성적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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